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23.(수) 08:00 배포 2025. 7. 23.(수) 08:00

6천 원 할인받고 영화관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 영화 관람 활성화 위해 전국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 배포
- 7월 25일 10시부터 씨지브이(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Q) 누리집 

통해 할인권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와 함께 7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사업은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할인권 선착순 발급, 9월 2일까지 사용 가능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 적용

  할인권은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화)까지 영화관람 예매 시 요일 제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더욱 많은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을 제한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

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

(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1천 원으로 영화 관람 가능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천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이후 입장권 가격이 1천 원 미만이 되면,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천 원을 부과한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 기존에 적용되던 영화 가격 할인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함께 적용되므로, 7월 30일(수) ‘문화가 있는 날’에는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입장권 가격 7천 원에 정부 지원 할인 6천 원이 적용되어 1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갖출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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